
1.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
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 

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. 

필수 성경공부인 ‘길찾수(길을 찾다 만난 예수)’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. 

2.유형선 목사의 아침묵상 
아침묵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유튜브에 공개됩니다.  

3.사무총회 
2월 26일(주일) 예배 후 본당에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. 모든 성도님들은 꼭 참석

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지난 주 (1/22) 헌금 통계 
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%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. 

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.

총     액 US$1,185.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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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.29 (484호)

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



공동기도제목

1. 말씀 안에서 -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

2. 나라와 민족 -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

3. 교회와 선교 -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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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
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.

주일대표기도

2월 5일 2월 12일

윤하나 김종대

*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

*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

기도 Prayer 강민선

*주님의기도 Lord’s Prayer 다함께

*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                  고전 13:8-13 다함께

말씀선포 Sermon 사랑만이 남는다 유형선

*찬양 Praise 다함께

*봉헌&축도 Offering&Benediction 유형선

예배시간안내

주일예배 오후 2시

아침묵상 (월-금) 매일 오전 7시 (Youtub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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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로 하려다 위로를 받습니다 

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있지만 늘 나보다 더 힘

들어하는 사람들을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명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

면 늘 그분들의 아픔과 문제를 듣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애씁니다. 그

러나 그럴 때마다 사실 한쪽으로는 매우 미안합니다. ‘내가 당하지 않은 일이

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?’라는 생각이 듭니다. ‘내가 저런 상황이라도 

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?’ 또는 ‘저런 일이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

도 나는 지금처럼 나 스스로에게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?’라는 생각 때문입니

다. 

네, 사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반쪽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

니다. 내가 그 상황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비슷한 일을 겪었었다고 하

더라도 그분과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인

간이 누군가를 100% 공감해 주고 이해해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말

입니다.  

그래서 결국 주님께 얼굴을 돌립니다. 주님께 엎드립니다. 그리고 주님을 생각

합니다. 저라는 인간은 100% 공감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

아픔과 고통을 몸소 다 겪으시고 체험하셨기에 그래서 내가 안다고 말씀하실 

자격이 있으시기에 주님께 진정한 위로를 구합니다.  

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. 

“주님, 저의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 어떤 위로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

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소서.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

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을 저들로 친히 알게 하소서. '너희는 세상에서 환

난을 당할 것이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’는 주님의 말씀 위에 

온전히 서게 하소서. 그 믿음이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소서.” 

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.  

“형제 자매 여러분,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,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

도,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.”(살전3:7) 

저도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. 위로하려고 다가갔다가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

몸부림치는 여러분을 보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. 


